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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생 감염병 예방 소식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예방법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www.busancidc.or.kr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 주의
손 씻기, 접촉최소화, 기침예절 지키기의 생활화로 예방해요

김형수
부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부산의료원 공공의료본부 본부장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위원

수두

 시기 4~6월

 �감염경로 비말 / 접촉(물집의 진물)

수족구병

 시기 5~8월

 �감염경로 호흡기 분비물 / 접촉(물집의 진물, 분변)

유행성이하선염

 시기 4~7월

 �감염경로 기침, 재채기, 침 / 접촉(물건의 표면)

감기, 인플루엔자(독감)

 시기 3~5월

 감염경로 호흡기 비말(기침, 재채기 등)

봄이 되면 우리 몸이 환절기의 계절 변화에 맞춰 변화하면서 
쉽게 피곤하고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한 병원체로 인해 여러 가지 감염병이 발생
합니다. 주로 비말이나 직접접촉으로 전파되는 봄철 
감염병들은 새학기 집단생활이 시작되면서 쉽게 유행
하게 되기도 합니다. 봄철에 소아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은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수족구병 등이 있고 
감기나 인플루엔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집단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이 가운데 수두와 유행성이하

선염은 앓은 적이 있거나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족구
병은 예방백신이 없고 재감염도 가능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열이 나거나 물집이 생기는 등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하고 등원을 중지
해서 전파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 평소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접촉 최소화와 같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습관화
하면 많은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